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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디라이트, 기업용 법무 관리 시스템 Law.ai(로아이)
개발사 휴맥스아이티와 업무협약 체결


- 중소, 중견 기업도 IT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법무관리 가능

	[bookmark: _GoBack](법무법인 디라이트=2019/01/18) 법무법인 디라이트 사내법무지원센터장인 박경희 변호사는 1월 2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휴맥스빌리지에서 사내법무업무의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향상시켜주는 기업용 법무 관리 시스템, 로아이(Law.ai)를 개발한 휴맥스아이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사내법무지원센터는 사내 변호사나 법무조직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기업을 위해 인재추천, 사내 법무인력 교육, 원격에서 사내법무를 대행하는 Virtual 사내 법무 서비스 등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휴맥스아이티는 셋톱박스 제조업체 휴맥스에서 분사한 IT 자회사이며,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우는 IT 서비스, MES 솔루션 및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T시스템이 사내법무업무에 도입되면,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통한 분쟁대응력 향상, 법무성과 지식자산화를 통한 법무비용 절감, 체결계약서 보관을 통한 업무효율성 증대 등 상당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구축비용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법률전문가의 개입이 없이는 유효한 구축이 어렵다는 점에서 법무전문인력과 예산이 풍부한 대기업 외에는 법무관리에 특화된 IT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디라이트 사내법무지원센터장 박경희 변호사와 휴맥스아이티 전병기 대표는 수개월간의 협의를 거쳐 국내 최초로 중소, 중견기업도 소액의 월정 라이선스료만 내면 체계적인 법무관리용 IT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SaaS(Software as a Service)방식인 Law.ai를 올 1월 초 개발완료하고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Law.ai는 사내법무부서에서 수행하는 계약 검토, 법률자문, 소송관리, 프로젝트 관리를 일괄적으로 한 시스템에서 관리하여 손쉽게 수행할 수 있다. 또한 Law.ai를 통해 협업함으로써 협업한 이력을 보관할 수 있고, 전자메일을 연동하면 모든 메일이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화 되며, 시스템 내 자료들은 첨부문서까지 임의어 검색기능을 통해 찾을 수 있다. 또한 계약만료 전 알림을 통해 일정도 관리할 수 있다. AWS와 팔로알토 시스템의 강력한 보안솔루션을 통하여 안전하게 콘텐츠를 보호 하고, 모바일 기능으로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Law.ai 서비스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Law.ai 홈페이지(https://www.law365ai.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경희 디라이트 사내법무지원센터장은 “오랜 사내법무경험상 IT시스템의 도입이 법무업무 향상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알고 있음에도 중소, 중견기업들의 법무담당자들은 이러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디라이트 사내법무지원센터는 사내법무IT시스템까지 연계한 좀더 효율적인 사내법무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하였다. 

전병기 휴맥스아이티 대표는 “Law.ai를 통해 사내법무담당자들이 체결계약서를 찾거나, 기존 법무업무 히스토리를 확인하느라 낭비하던 시간들을 법률리서치 및 법률이슈 해결방안에 대한 고민과 같은 더 생산성 있고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Law.ai와 관련한 문의는 info@humaxit.com 혹은 031-776-6939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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